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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경 _ �2015년 새롭게 단장된 「언론  사람」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. 내용이 

조금 바뀌었네요. 그래도 기존에 제가 즐겨보던 ‘신동의보감’이 그대로 남

아서 저희 가족이 올해도 건강하게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에 

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번 신년호 ‘특별기고’에서는 발레의 역

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써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. ‘음식이야기’도 재미있었는

데, 대구어와 대구어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함께 실었다면 좀 더 완성도 

있는 음식이야기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저의 집의 건강 지

킴이 ‘신동의보감’ “배앓이”도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짧지만 

완성도 있는 구성과 내용이 참 좋았던 신년호였는데요. 정작 중요한 언론과 

중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이 부

분은 좀 더 보완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으

로 언론이 대중에게 파급되는 속도와 파장이 큰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

현명하고 공정한 중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

홍광표 _ �새해를 맞이하며 도서관에 들렀다가 주간 서적 코너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사

보 「언론  사람」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작지만 참 알차다는 느낌을 

받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‘직원마당’의 “취업이라는 삶의 한 여정을 지나며”

라는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얼마 전 어렵게 취업해 신입사원

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, 가끔은 긴장이 풀려 나태해질 때도 있는데 초심을 

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한 정부는 고장 난 취업 프로세스

를 고치고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고, 무엇보다도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

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

방윤희 _ �특별기고 지면에 삽화와 함께 실린 ‘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발레의 역사’

를 보며, 단순한 무용의 종류로 생각했던 발레의 역사를 아름답고 재밌게 

다뤄 인상적이었고, 예술지를 보는 것처럼 전문성을 갖춰 유익했습니다. 

         � �「언론  사람」 신년호 첫 페이지의 간결한 목차(Contents) 만큼이나 언

론중재위원회의 중점 역할과 어렵게만 느껴졌던 언론 소식을 접할 수 있어

서 박학다식해진 느낌입니다. 정보지는 두꺼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무너

뜨리고 인문학과 건강예방법(신동의보감) 등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몸

과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었고, 다음 호 「언론  사람」이 기다려지는 이

유이기도 합니다. 

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

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

[언론  사람]을 읽고 나서 느낀 점 

등을 성명,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(pac_

news@pac.or.kr)로 보내주세요. 

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

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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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하는 창, 언론중재위원회 SNS.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!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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